
< 지옥의 사자 > 
 

 
" 잠이 안 오면 성경이라도 들어볼 텐가? " 

 
 

[ 외관 ] 

 

흑장발, 청안, 과하지 않은 근육질, 176cm 70k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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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에 닿을 듯 말 듯. 제 주인의 우직한 성격을 빼다 박은 것 같은 뻣뻣하고 곧은 흑색 
머리카락에 오른쪽 머리카락은 곱게 땋아 금장으로 마무리하였고, 왼쪽 머리카락은 길게 

빼어 줄안대를 낀 왼쪽 및 흉터를 가렸다.  
머리카락과 별반 성질이 비슷하여 제멋대로 자란 잘 정리되지 않은 두꺼운 눈썹, 길고 

빽빽한 흑색 속눈썹 안쪽으로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심해의 색을 닮은 눈동자에는 죽은 
자인 것 마냥 생기가 돌지 않았고, 금수를 닮아 길고 날카로운 동공이 상대를 응시했다.  
어두운 색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거칠고 퍼석해 보였으며, 눈가나 입가에 옅게 새겨진 

잔주름은 그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. 
마치 짐승의 발톱에 긁힌 것 같은 작은 잔흉터나 커다란 흉터가 온 몸 곳곳에 자리잡고 
있었다. 개중 눈에 띄는 것은 오른쪽 눈의 세로로 죽 그어진 흉터,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세 

줄의 흉터, 반쯤 잘려나간 오른쪽 귀, 흉부 등이 있었다. 
흉터는 하나같이 오래 된 듯 딱지마냥 딱딱하게 굳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. 

언제나 한 손에는 모서리가 금장으로 마무리된 검은 표지에 붉은 색으로 글씨가 적힌 
두꺼운 서적을 들고 있었으며 몸 곳곳에 검은 털이 붙어있었다 하더라. 

격식은 그닥 차리지 않는 편인지 갑갑한 옷차림을 기피했으며, 필요 외의 일상생활에선 
제복을 입다 만 것 같은 차림새였다.  

언제나 은색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으며, 옷 안쪽으로 넣어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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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이름 ] 

마르바스/Marbas 
 

 
[ 나이 ] 

32 
 
 

[ 성별 ] 
시스젠더 남성 

 
 

[ 키 / 몸무게 ] 
176cm, 70kg 

 
 

[ 국적 ] 
이페리아 제국 

 
 

[ 학부 ] 
방어학부 (디케아) 

 
 

[ 성흔 (이능력) ] 
소환 

무기는 『레메게톤』 이라고 불리우는 두꺼운 마법서이며,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로 빼곡히 
차 있다. 

전투 시에는 커다랗고 검은 사자 형태의 악마 계약마를 소환한다. 
계약마는 계약자와 동행하며 공격을 대신 맞아주거나, 협공하기도 한다. 

계약마 자체에는 리미트가 없으나 계약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, 계약자가 안위를 유지할 
수 없거나 마법서가 크게 훼손되었을 시 형체가 사라지며 인세(人世)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

없다. 
 
 

[ 스테이터스 ] 
공격력 : 5 
방어력 : 25 
지력 : . 
설화 : . 

 
 

[ 스킬 ] 
보복 (적군의 공격을 1턴 동안 반사) 

 
 

[ 성격 ] 



매사 진지하게 진심으로 임하며 적당히 놀 줄 알고 적당히 일 할 줄 아는 심심한 성격이라고 
평가받는다.  

하지만 평가와는 다르게 전우애를 중시하며, 정도 많아 친해진 상대에겐 
거리낌없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며 의외로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한다. 

조금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어 쉽게 욱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금세 풀리기도 하는 둥 
변덕스럽다는 느낌이 강하다. 

 
 

[ 기타 ] 
계약마와 다소 사이가 친밀해 보이며, 평소에도 함께 있으며 타고 다니거나  턱을 긁어주는 

둥 친밀한 모습을 보인다. 
딱히 좋아한다고 할 것은 없으나 싫어하는 것은 명확한데, 큰 소리에 민감한 듯 하다. 
고민이 있거나 심란할 땐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고 꼬는 습관이 있다.  

 


